
캄보디아의 봉제 거점으로서의 가능성 조사 보고 <1/2> 

일본 섬유 수입 조합(日本 纖維 輸入 組合)은 2008년 8월에 오사카에서 캄

보디아(Cambodia)의 봉제업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회에 앞

서서 일본에 있는 캄보디아 왕국 대사관의 상무관(商務官)은 “품질 관리 레

벨(level)도 향상되어, 일본으로의 수출도 늘고 있다.”고 캄보디아 봉제업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의 하나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캄보디아의 봉제업은 일본에게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 일본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의 어드바이저(adviser)와 일

본 섬유 수입 조합의 주임 연구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봉제 산업

을 검토해 보겠다. 

( ) Ⅰ 수출 중점 산업인 봉제업이 경제 성장의 주역 

캄보디아는 일본과 같은 입헌 군주국(立憲 君主國)으로, 면적은 약 18만

m2(일본의 약 1/2)이고, 인구는 2006년에 약 1,435만 명이며, 스무 살 이하가 

50%를 약간 밑돌고 있다. 20살 이하가 많은 것은 1975년에 공산주의 정당(共

産主義 政堂) 크메르루주의 독재자 폴 포트가 정권을 잡은 후로 대학살이 있

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이에 개입함으로써 내전이 더욱 심해져서, 당시 인

구의 약 1/3인 200만 명이 희생된 비참한 역사는 아직 기억에 새롭다. 

그러나 90년 이후로 UN이 중개함으로써 내전이 수습되어, 1993년에 새로

운 캄보디아 왕국이 탄생하였다. 캄보디아는 소비 시장으로서는 작지만, 지

리적으로는 아세안(ASEAN)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정치 정세도 안정

되어가고 있다. 자유 경제로 되어 있으며, 경제 발전에는 잠재력이 있다. 실



제로 1995년부터 외자 도입을 배경으로 경제는 급성장하여, 과거 10년 동안

의 경제 성장률은 7.5%에 이르고 있다. 2005년에는 13.4%나 상승하였고, 2007

년에는 9.6%로 10%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안정된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떠맡고 있는 것이 관광업과 함께 봉제업인데, 캄보디

아 정부는 봉제업을 수출 중점 강화 산업(輸出 重點 强化 産業)으로 정해놓

고 있다. 원래 이 나라의 봉제업 역사는 짧다. 1992년에 7개 공장에서 시작되

었으며, 그 후 기업수가 증가하여 1996년에는 캄보디아 봉제업 협회(GMAC)

가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 협회에 가입한 기업의 총 종업원 수는 약 5만 명

이었는데, 현재는 299개사에 35만 명으로, 주변 산업으로 봉제업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수는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07년 섬유 제품 수출고는 27억 5천만 달러(약2,970억 엔)이며, 이는 캄보

디아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섬유 산업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제조업이다. 그러나 그 수출 대상은 미국이 70%, EU가 23%로 구미만으로

도 90%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에의 수출은 1%도 안 되는 것이 현상이다. 일

본 기업에게는 캄보디아가 봉제 거점으로서 아직 “고려(考慮)의 대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실상이다. 

( ) Ⅱ 일본과의 AJCEP 발효하면 수출에 우위성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봉제 기업은, 이웃 여러 나라의 화교계 자

본(華僑系 資本)이 중심이 되어 있다. 캄보디아 의류 제조업 협회(衣類 製造

業 協會 : GMAC)에 의하면 자본 계열국(資本 系列國)의 비율은 대만이 76개 

공장으로서 25%로 가장 많고, 홍콩은 61개 공장으로서 20%, 중국은 49개 공

장에 16%, 한국은 33개 공장에 11%, 캄보디아는 19개 공장에 6%로 되어 있



으며, 화교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화교계가 많은 배경에는 중국 국내나 또는 기타 이웃 여러 나라의 봉제 

기업이 자국내(自國內)의 노동 코스트가 올라, 어쩔 수 없이 봉제 거점을 옮

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구미로의 의류품 수출을 자주

적으로 규제하기로 하였고, 규제가 없는 제 3국을 활용한 무역이 필요하였다

고 생각된다. 

2006년에 캄보디아에서 신설된 섬유 공장은 52건으로서 자본별로는 중국

이 14건, 대만이 10건, 한국이 9건으로서 이들 3개 지역에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진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의 어드바이저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봉제 거점 선택지(選擇枝)의 하나인 

캄보디아를 더욱 주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서 우선 캄보디아

에는 IT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high tech 産業)이 없어, 당분간은 노동 집약형

인 봉제 산업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구의 거의 반수가 20살 이하

이기 때문에 노동자 부족이라는 문제도 한동안은 없을 것 같다. 

일본은 2008년 3월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인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東南亞細亞 諸國 聯合)과의 포괄적 경제 제휴 협정

(包括的 經濟 提携 協定 : AJCEP)에 서명하였다. 일본에게는 ASEAN의 여러 

나라와의 경제 제휴 협정(經濟 提携 協定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처음으로 서명하였다. 2008년 가을에 국회에서 서명이 승인되면 

2008년 중에도 일본과 아시아의 AJCEP가 실현하게 된다. 

캄보디아 대사관의 어드바이저는 AJCEP가 발효하고 나면 대일 수출에서 



중국보다도 우위가 되므로 “태국이나 베트남의 생지를 들여오면, 캄보디아 

봉제가 증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일본이 캄보디아로

부터 수입하는 니트 의류(knit 衣類)인 HS61류(類)의 세율은 특혜 관세를 적

용하였을 경우, 니트 이외의 의류인 HS62류와 똑같이 무세(無稅)가 되는데, 

원산지 규칙(原産地 規則)이 3공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유세(有

稅)로 되어 있다. 이는 캄보디아에서 전혀 생지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할 

만큼 생지가 생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AJCEP에서는 원산지 규칙이 2공

정으로 되어 있어, 일본이나 태국, 베트남 등의 생지로 봉제하면 무세가 되

어 특혜 관세보다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차이나 플러스 원을 의식하여 캄보디아에서의 

생산 거점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의 유니크로이다. 현재로는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단계적으로 줄여 베트남, 캄보디아에 생산을 나누어 

주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에서는 최근 “미니 차이나 리스크(mini China risk)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빠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있어, 캄보디아를 대단히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 ) Ⅲ 구미의 섬유 품질 수준은 대응 가능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아세안(ASEAN)과의 AJCEP(包括的 經濟 

提携 協定)가 발효하게 되면, 캄보디아는 봉제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는 유리

한 우위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도 될지 궁금하다. 

2008년 3월에 일본 섬유 수입 조합은 주임 연구원으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5

개 봉제 공장을 견학하고, 캄보디아 의류품 제조 협회(衣類品 製造 協會 : 

GMAC)와 간친(懇親)하면서 의견 정보 교환을 하는 등 현지를 조사하였다. 

이번에는 5개사만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데, 봉제 기술이나 생산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웃의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GAP이나 H&M, ADIDAS, 

NIKE 등 구미 유명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일본 기술사가 상주하는 일

본계 기업을 제외한 큰 기업과 비교하여, 주임 연구원은 대체로 기술들이 같

은 레벨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의외로 이들의 기술 수준이 높은 이유는 캄보디아의 봉제 기업은 90%가 

화교계 외국 자본으로 되어 있으며, 경영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Singapore)

로부터 파견되어, 어패럴의 생산이나 관리 실적이 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다만 일본으로의 수출을 보면 중·경 의류(中·輕 衣類)의 생산 레벨에

서 “소로트 고품질 단납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다.”는 상황이

다. 

일본으로 수출한 실적이 없는 공장이라면, 미국이나 구주의 제품 규격으로 

품질 기준 레벨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품질 기준이 엄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일본 시장의 품질 기준에 적합토록 하기 위하

여, 먼저 기본이 되는 기기의 조정 표준부터 시작하여 보전, 재단이나 봉제

의 기술, 품질 의식, 긍정(肯定) 설계, 인재 육성 등의 지도나 관리가 필요하

다는 인식을 보였다. 

실제로 방문한 공장 중에서 ADIDAS나 NIKE, PUMA 등 구미의 스포츠웨

어 메이커(sportswear maker)의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Malaysia)계 자본

의 ‘PCCS 가먼트(garment)’ 기업에서는 6,000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평

균 근속 연수가 8년이나 되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공원(工員)은 작업에 익숙

하여 작업 속도가 빨랐다. 

이 기업은 최신의 자수기나 날염 프린트 기기(捺染 print 機器), 세탁 가공

기(洗濯 加工機) 등의 설비가 있으며, 자수나 프린트에서부터 봉제까지 일관



하여 가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공장은, 이곳으로 진출할 마음이 

생기게 할 정도로 일본 기업에게는 매력적일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해필기(解疋機 : knit 소재를 방축, 완화 수축시키는 기기)를 3대 갖고 

있었다. 다만 이 공정을 끝내고 완화 수축시킨 생지를 다시 겹겹이 쌓아 올

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모처럼 값비싼 설비로 잘 가공하고는 가공 효과

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생각하며 그 비싼 시설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

다. 

이 공장의 경영자는 현재, 미국, 구주로의 중·경(中·輕) 의류를 대량 생산하

는 체제에 치우친 상태인데,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

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일본으로의 수출도 늘리려 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본사의 톱이 일본으로 가서 조처하고 있으며, “다

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품이 일본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애먹고 있

다.”는 속마음도 들을 수 있었다.♣ 

 


